
‘창업묻당’ 소식지 12호 Q&A
㈜일하(XR과 드론을 결합한 가상 드론 시뮬레이션 제작) 박명선 대표 (2)

Q> 가상 드론 시뮬레이션을 만들면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콘텐

츠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 편이야?

숲을 좋아해서 주말에 산이나 공원 산책도 많이 하고, 쉬면서 내가 하고 싶지만, 못

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그런 것들을 실감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항상 고

민하지.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도 영감을 얻는 창구 중에 하나야.

Q> 현재 이 가상 드론 시뮬레이션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은 뭐야?

우리는 드론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토리를 전달할 거야! ‘드론 레인저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로, 변신하는 히어로 캐릭터야. ‘드론 레인저스’ 개발에 맞춰서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확장할 계획이야. 

오프라인에서는 순천 내 관광안내소나 전시관, 로컬 카페 등에 소개해서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어.

Q> 원래 순천에서 살았어?

아니. 난 대전에서 어릴 때부터 쭉 살았는데, 거의 벗어나 본 적이 없어. 30대에 처

음 가본 국내 여행이 담양이었는데 그러면서 순천을 같이 방문하게 됐어. 그때 순

천이 주는 편안함과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려서 해마다 방문하다가 

결국은 이사 오게 됐지.

Q> 순천만국가정원을 배경으로 가상 드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들었어. ‘순천’을 배

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

순천만국가정원은 엄청 넓은데 드론으로 촬영할 수 없는 거 알아?

순천은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정점인 순천만국가정

원은 그 풍경에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 (이건 정말 드론으로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의 그 아름

다움을 미리 볼 수 있고, 비행도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순천에 한 번 더 오게 만드

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름다운 도시가 사라지지 않기를, 그래서 ‘순천’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를 바라!



Q> <(주)일하>만의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해?

<㈜일하>는 항상 일하고 있는 기업이야. 트랜드에 민감하지!

기술 트랜드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AI는 적은 인원 대비 빠른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지.

그리고 <㈜일하>는 항상 고민하고 움직이는 실행력 있는 기업이라는 거야. 

우린 새로운 설렘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어!

Q> 순천시 창업연당은 어떻게 입주하게 됐어? 입주해 보니 어때?

순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이사를 준비할 때 사무실을 엄청나게 알아봤어. 집에서

만 하면 아무래도 작업환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든.

문제는 예산인데... 그러다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생태비즈니스센터 건물이 새로 

지어진 걸 봤어. 순천만국가정원 근처이기도 했고 드론 비행 테스트하기에 최적이

어서 몇 개월을 기다려서 신청하고 입주하게 됐지.

순천 주소지가 아닐 때라서 바로 입주 못 할 때 어찌나 안타까웠던지!

공유오피스라서 주변의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이게 웬걸? 막상 입주해 보니 너무 

쾌적한 환경에, 사무 장비 걱정도 없고, 사물함 제공에, 보안도 잘되고 사업 공간으

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구! 이런 멋진 곳을 마련해준 순천시에 너무 감사해!

Q> 창업하기 전과 후에 생긴 변화가 있어? 사업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면에서 달라

진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책임이 생겼다는 것. 대표를 맡았으니까 내 직원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

고, 내가 애지중지 만들어낸 자식 같은 콘텐츠들도 아무도 몰라주는데 덮어버릴 수

는 없잖아?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생긴 느낌이야.

항상 생각하게 되고,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고민이 많지만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 

Q> 어떤 사람은 창업하게 되면 회사 다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업에 할애

한다고 말하기도 해. 대표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 편이야?

나도 그 말에 동의해. 그래서 되도록 평일엔 집중도 해야 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지

만, 주말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쉬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Q> 뒤돌아보면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순간이 가장 떠올라?

드론 시뮬레이터로 첫 번째 시연 행사를 했을 때가 가장 먼저 떠올라.

추석 때 정읍 휴게소에서 시뮬레이터를 처음으로 선보였었는데 집중하면서 시뮬레

이션을 즐기며 몰입해 있는 꼬마 유저들의 표정이란! 그때 느꼈던 뿌듯함은 평생 

잊기 어려울 거 같아.

Q>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거나, 목표가 있어?

순천의 다양한 이야기나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연장해 가고 싶어! 

드론 시뮬레이터에 담거나 웹툰을 제작하는 걸 생각해 오고 있어.

그리고 우리 일하의 1호 캐릭터가 될 ‘드론 레인저스’가 순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어! 순천역 앞 광장엔, 순천에서 태어난 ‘드론 레인저스’의 동상이 

세워지게 될 거야!

Q>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줘.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길을 찾으면서 가고 있거든.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들었던 많은 이야기 속에서 내 것을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가야 할 길이 확고해

졌을 때 시작하는 것을 추천할게. 혹시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찾게 될 거야. 그리고 꼭 응원해 주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